
원희룡 장관, 전국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간담회

 -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에 주거 상담 등 현장 역할 중요성 강조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1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거

복지센터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

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 ㅇ 지난해 9월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현장 

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이후, 같은 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관계자들과 

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.

□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‘촘촘하고 든든한 주거

복지 지원’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으로 

소통하면서,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다”고 밝히며,

 
 ㅇ “지난 간담회 때 주거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확대, 

제도 개선 등 주거상향 사업도 공백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”며 

일선에서 정책을 집행 중인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
□ 아울러 “지하층에 거주하며 수해를 걱정하는 분들, 쪽방·고시원 등 열악한 

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곳곳에 

아직도 많다”면서,

 ㅇ “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주택 공급, 금융 지원,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

정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분들이 

더욱 노력해 줄 것”도 당부하였다

□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48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장 관계자 등 약 

50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가 

등이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인 정책 전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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